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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고, 사생관의 주요 

차원들인 내세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제시하며,

사생관의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된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내세지향성과 죽음관여도가 높았다. 둘째, 연령은 현

세회귀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등 내세지향성을 제외한 모든 사생관 항목

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은 낮아지는 반면, 죽음관

여도와 자살억제의지는 높아진다. 셋째, 한국인의 사생관의 형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

는 요인은 종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

귀성이 낮았다. 내세지향성과 관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

으로 높은 내세지향성을 보였다.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세지향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높은 죽음불안 수준도 가지고 있었다. 넷째,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는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행복하다고 자주 느끼고 풍부한 

사회적 연결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살의 위험에 덜 노

출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향후 죽음이라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올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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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는 사생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과 타당화된 도구의 개발을 통해 사생관 

차원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연구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사생관, 죽음, 자살, 내세관,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Koreans' views on the life and death and

to illumin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ir subscales. The subscales are

composed of afterlife views, death anxiety, death concern, will of suicide inhibition.

Data drawn from Korean General Social Survey(KGSS) collected in 2009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favorable attitude towards after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favorable attitude towards returning to this life.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s returning to the present 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ath

anxiety while it has negative relationship with will of suicide inhibition. The

favorable attitude towards afterlife has positive relationship with death concern and

will of suicide inhibition. Social support and happiness have negative impact on death

concern while they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will of suicide inhibit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ll subscales of views on life and death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mselves and are also correlated with socio-demographic factors, which means

that we have to comprehensively look inside the views on the life and death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creasing suicide among Koreans. Further studies need approaching

Koreans' views on the life and death by using more validated tools to capture their

holistics picture.

key words: views of life and death, death, suicide, afterlife views, death anxiety, death 

concern, will of suicide inhibition

Ⅰ. 서 론

최근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한

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하였다(OECD 2009). 이

러한 자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접근방법을 동원하여 그 원인을 밝혀내려고 하고 있지만 

개인의 복잡하고 포괄적인 사회심리적 현상을 접근하여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  97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과 관련한 한국의 선행연구들은 우울증상, 스트레스 등의 심

리적 요인(안준희 ·전미애 2009)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적 지지나 가족관계요인(박재연 

2009; 정병은 ·이기홍 2010; 최인 외 2009)이 갖는 효과 등을 보여주는 등 어느 정도 자살

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자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과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삶과 죽

음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많은 제한점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사회가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죽음에 대

한 인식과 태도, 즉 사생관(死生觀)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사생관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AIDS, 자살, 안락사, 마약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폭력등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음을 감

안할 때(Feifel 1990),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 부족

한 상황이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우리나라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

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소년기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낸 

바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이누미야 요시유키 2005). 하지만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한계가 있고, 표본 선정방법에서도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아 

그 결과를 한국 국민의 사생관에 대한 것으로 일반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사생관 차이를 밝힌 연구(임순록 2008; 임순록 2009), 한국

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우주관과 사생관을 고찰한 연구(박영호 외 1997), 장례식 소재 

영화 분석을 통한 일본과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비교문화적 연구(신광철 2006) 등이 

있지만 객관적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라기보다 기존 문헌이나 역사적 사실, 대중매

체 분석을 통한 철학적 고찰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생관을 구성하는 여러 차원 중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내는 

내세관과 죽음에 대한 만성적인 불쾌한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죽음불안, 죽음에 대한 

동기적 거리를 나타내는 죽음관여도, 마지막으로 자의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인 

자살과 관련성이 있는 자살억제의지의 4가지 차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사생

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원래 사생관은 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된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이 연구는 이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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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제시한 4가지 사생관의 차원을 일부 차용해 분석하고 있다.

즉, 사생관을 인지적 측면에서 파악한 사생관, 정서적 측면에서 파악한 죽음불안, 동기

적 요인에서 파악한 죽음관여도, 의지적 요인에서 파악한 자살억제의지를 고찰하고 각 

차원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사생관을 포괄적이면서

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생관이 어떻게 형

성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종교, 주관적 행복감, 사회적 관계 등의 변수들 

활용해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으로 네 가지 모형을 구성하

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사생관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차원

사생관은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의미는 삶과 죽음 중에서 죽음

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삶이 배제된 수동적인 의미만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태련(1988)은 ‘삶

과 죽음에 대한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실 사생관은 어느 한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의도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해야 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지금

까지 해외에서는 사생관 내지 죽음에 대한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다양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사생관은 역사적 및 문화적 전통의 차이 때문

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

(2004)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인에 맞는 사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작

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생관을 인지적 요인으로서 형성된 내세관과 죽음의 의미, 정서

적 요인으로 죽음불안, 동기적 요인으로 죽음관여도, 의지적 요인으로 생명존중의지로 

구성하고 이들 구성요소의 역동적인 체계이자 죽음과의 관계에서 바라본 삶에 대한 태도

로 정의하였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의 연구에서 드리난 인지적 차원에서의 사생관, 즉 내세

관을 먼저 살펴보자. 한국인의 내세관은 내세신앙, 이상세계, 윤회사상, 영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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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론, 조상의 영향 등의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술해

보면, 사후세계의 존재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내세신앙’(金兒 1996; 丹

下 1999; Cicirelli 1998; Osarchuk & Tatz 1973), 사후세계에서의 존재양상을 행복 또는 

불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상세계’(金兒 1994, 1996; 河野 1998; Spika

et al. 1997; Wong et al. 1994), 사람은 죽어도 환생하는 것이며 생명은 여러 번 반복해

서 비로소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는 생각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윤회사

상’(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金兒 1996; 今井 1989; Thalbourne 1996),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이나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인과응보론’(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앙화를 일으키거나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견해를 긍정 또

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영혼의 영향’(이누미야 요시유키 외 2001; 池口 1998; 金

兒 1997; 丹下 1999), 조상들의 죄나 공덕 또는 묘자리에 따라 그 후손들이 영향을 받는

다는 견해를 긍정 또는 부정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조상의 영향’(박종한 1979; 최길성 

1986)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6가지 차원들이 현세회귀성(사람이 죽으면 환생할 기회가 있다고 보는

가와 조상이나 사후세계의 존재들이 현세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과 내세지향성(사후세계가 존재한다고 보는가

와 사후세계의 존재양상이 이상적이라고 보는가 및 사후세계에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

는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나타내는 차원)으로 나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사생관의 차원 중 하나인 죽음불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불안’은 미지의 명

료하지 않은, 갈등을 내포한 내적인 위협에 대한 만성적인 불쾌한 반응(Kaplan et al.

2007)로 정의할 수 있다. 죽음불안은 죽음과 관련된 어떤 측면에 대한 묵상이나 예기로 

인한 걱정과 불쾌한 느낌을 포함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죽음불안은 누구의 죽음이냐에 따라 자신의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와 타인의 죽음 및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로 나눌 수 있고, 죽음 자체에 

대한 공포냐 또는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냐에 따라 다시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 타인의 죽음에 대한 공포, 타인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포라는 4가지 차원으로 나뉜다(Collett & Lester 1996).

동기적 측면에서 사생관을 바라볼 때 중요시되는 차원인 죽음관여도에 대해서는 권혜

진(1980)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를 죽음 인지도로 개념화한 바가 있으며, 단게(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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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1995)는 죽음에 대한 사색경험의 깊이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빈도를, 깊이와 빈

도라는 속성을 가진 사색성(思索性)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또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접근이 이루어졌는데, Wong et al. (1994)는 ‘죽음 회피’라는 차원으로, 가네코(金兒 

1996)는 ‘무관심과 도피’라는 차원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차용한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사생관 측정 도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

을 모두 포괄하는 차원으로 죽음관여도를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자살억제의지는 이론적으로 Baumeister(1990)이 심리학과 사회학 및 문

화인류학에서의 자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시한 자살에 대한 인과적 모델에서 비롯됐다.

그의 자살에 관한 탈출이론(the escape theory of suicide)에 따르면, 자살하는 사람은 (1)

높은 기준 내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2) 괴리에 대한 내부 귀인, (3) 자기지각(self-

awareness)의 고조와 부정적 자기평가, (4) 부정적 정서, (5) 인지적 와해(cognitive

deconstruction), (6) 자살억제의 감소라는 6단계를 거쳐 당면하는 생활 문제와 자기의 내

포로부터 탈출하고 싶다는 소원이 점증되어 그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

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이러한 탈출이론에 입각하여 사생관의 인지적 

측면인 죽음의 의미와 내세관이 자살억제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2.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연구

현재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생관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한 연구는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가 유일하다. 하지

만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는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었고, 표

본 선정방법에서도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어 한국인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는 사생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는 지금까지 문학

적, 철학적인 접근이 대부분이었던 한국인의 사생관 연구와는 구별되는 한국인의 사생관

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인 대학생들의 

사생관의 특성 및 각 사생관을 구성하는 차원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사후세

계에 대한 신념은 크게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이라는 차원으로 수렴된다고 하였다. 즉 

무속, 불교, 풍수지리, 유교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영혼의 영향’,

‘윤회사상’, ‘조상의 영향’과 같은 요소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내세관으로 융합되어 현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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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이라는 차원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강조하는 ‘내세신앙’,

‘이상세계’, ‘인과응보론’과 같은 요소들은 사후세계를 행복하고 정의로운 세계로 간주하

는 내세지향성의 차원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들 가운데서 현세회귀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다. 또한 한국 대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상호 독립적인 차원이며, 현세회귀성이 죽

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내세지향성은 죽음

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세

지향성은 높지 않으면서 현세회귀성만이 높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명존중의

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

성열(2004)의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도) 등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조작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

는 사생관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고 사생관의 내부구조를 밝혔다는 의의를 가진다.

III.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

KGSS)이다. KGSS는 전국의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다단

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을 추출

하며, 현지조사는 대면면접(person to person)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KGSS는 성균관

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http://src.skku.edu)가 한국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계량적 원

자료 생산을 확대 축적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사업으로, 이는 미국 

시카고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산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삼아 설계된 것이다. 본 연구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이 논문의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을 포함한 약 70여개의 변수들을 2009년 KGSS에 특별 

주제모듈로 조사하였다. KGSS는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분석결과를 

18세 이상의 한국인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 특히 KGSS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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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조사표 작성, 표본추출, 현지조사, 자료처리 등 모든 조사 단계들에서 사회조사방

법론의 원칙을 철저히 엄수해 수집된 자료이므로 최근 사회적 및 학술적 관심이 증폭되

고 있는 자료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것들 중 하나이다(이기

재 외 2006; 이해용 ·이인경 2010).

2. 변수측정

1) 사생관 척도

사생관 척도는 앞서 고찰하였던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사생관 척도에서 문항을 일부 차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생

관을 내세관 특성(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 죽음의 의미(해방, 자연, 집대성, 좌절, 충

격, 허무), 죽음불안, 죽음관여도(죽음수용, 죽음관심), 생명존중의지(자살억제의지, 중

절억제의지, 장기기증의도)의 하부 차원으로 나누고 각 차원을 평가할 수 있는 자기기입

식 설문을 만들어 이를 타당화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사생관의 여러 차원 중

에서 내세관(내세지향성, 현세회귀성)과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를 선택하

였다. 또한 이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 또한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이 타

당화한 각 차원별 설문문항들 중 하나씩의 설문문항만을 선별하였는데, 이때 설문문항 

선택 시 요인분석에서 구조 계수값이 높으면서 해당 차원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현세회귀성은 ‘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 다시 태어나고 그러한 과정이 반복

된다고 믿는다’, 내세지향성은 ‘나는 죽으면 더 좋은 다른 세계로 간다고 믿는다’로, 죽음

1) KGSSsms 전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

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방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집절차는 먼저, 전국 

광역도시에 있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블락 수를 배분하고, 배분한 수에 따라 동 읍 면을 무작위

로 추출한다. 현지조사는 최종 표집단위인 통 반이 정해지면 조사원이 표집된 통 반에 해당하

는 번지를 동사무소에서 알아내고, 그 곳에 가서 가구 표집틀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조

사원에 의해 작성된 가구 표집틀에서 다시 12∼13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표집된 가구에서 

만 18세 이상 된 가구원 중 태어난 해에 관계없이 생일이 가장 빠른 가구원이 최종 면접 대상자

가 된다. 조사원은 최초 선정된 면접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때까지 해당 가구를 여러 차례 방문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응답자 대체는 금지되었다. 조사 시작일은 2008

년 6월 29일이고 8월 말까지 조사원에 의해 방문 조사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2009년 KGSS의 

표본에는 18세 이상 93세까지의 응답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무응답을 제외하고 난 후 다변량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의 연령대는 18세에서 89세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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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나는 죽음에 대해 그다지 거부감이 없다’로, 죽음관여도는 ‘나는 나 자신의 죽음

에 대해 종종 생각한다’, 자살억제의지는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극심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겠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사생관 

척도는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최종분석에서는 죽음불안을 제외한 모든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근로상태, 종

교가 분석모형에 포함되었다. 연령은 만나이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으며, 성별은 더미

변수화(여성=1)하여 포함되었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 연수가 사용되었으며, 월평균 가

구수입은 만원 단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2) 결혼상태는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미

혼, 동거로 측정하여 분석시에는 기혼 혹은 동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분변수로 구

성하였으며.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 종교 없음으로 구성하였다. 근로

상태는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와 35시간 이하 근무자, 그리고 무직으로 분류하였다. 사

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니지만 사생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관계와 

행복감도 분석에 포함되었다. 사회적 관계는 ‘하루에 보통 평균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의 

수’로 ‘0명(0)’부터 ‘100명 이상(7)’의 값을 갖는 변수로 측정하였다. 행복감은 ‘귀하의 요

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매우 행복’(1점)부터 ‘매우 불행’(5점)까지로 측정되었다. 이 변수는 분석에서 역코딩

되어 사용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실질적인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표를 제시하였다. 그런 후에, 교차분석과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각 사생

관 항목의 성별, 연령, 종교별 차이가 제시되었다.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를 선택한 이

유는 각 사생관 항목이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약간 반대’, ‘매우 반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통제한 상태

2) 기술통계표에서는 가구수입을 4분위수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최종분석에서는 자연로그를 취

해 연속변수로 회귀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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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 항목별로 네 개의 모형을 위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선행연구에서 

사생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알려진 성별과 연령만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모

형에서는 첫 번째 모형에 종교가 추가되었고,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에 행복감이 

더해져 구성되었다. 마지막 모형에서는 세 번째 모형에 사회적 관계가 추가되었다. 즉 

네 번째 모형에서는 통제변수,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 사회적 관계 모두의 효과가 

분석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내세관 척도 사이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각 내세관 척도

에 대해 Spearman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1>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응답자 중 여성은 51.9%이며, 남성은 

48.1%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5세∼49세가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이 가장 적다. 교

육수준은 범주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종교는 ‘종교 없음’으로 응답한 사람이 

4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불교 24.8%와 개신교 23.8%의 순으로 많다. 가구소득

이 200만원 이하인 응답자가 29.4%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20.6%로 가

장 적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변 수 N %

성 별

여 성 830 51.91

남 성 769 48.09

계 1,599 100

연 령

18∼34세 471 29.57

35∼49세 627 39.36

50∼64세 315 19.77

65세 이상 180 11.3

계 1,59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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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변 수 N %

교육수준

고졸 미만 347 21.71

고 졸 453 28.35

전문대졸/대재, 중퇴 366 22.9

대졸 이상 432 27.03

계 1,598 100

혼인상태

기 혼 1,067 66.73

사 별 105 6.57

이 혼 48 3

별 거 6 0.38

미 혼 370 23.14

동 거 3 0.19

계 1,599 100

근로상태

무 직 635 40.01

35시간 이하 163 10.27

36시간 이상 789 49.72

계 1,587 100

종 교

불 교 397 24.83

개신교 381 23.83

천주교 151 9.44

종교 없음 658 41.15

기 타 12 0.75

계 1,599 100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56 29.4

201만원∼320만원 329 21.21

321만원∼500만원 446 28.76

500만원 이상 320 20.63

계 1,551 100

2. 한국인의 사생관

1) 사생관의 각 차원간 상관관계

<표 2>는 사생관의 각 차원간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같은 내세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고려되었던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현세회귀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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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생관 차원간의 상관관계, Spearman 상관계수

현세회귀성 내세지향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현세회귀성 -

내세지향성  0.3215 -

죽음불안  0.0694 -

죽음관여도  -0.3146 -

자살억제의지 -0.0983 0.0576 -0.0732 -

P<0.05 인 경우만 제시함.

으면 내세지향성도 높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두 항목 모두 동일한 차원인 내세관을 구성

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내세관에 포함된 두 항목은 자살억제의

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즉 현세회귀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억제의지는 낮

아지며, 내세지향성이 높아질수록 자살억제의지는 높아진다. 죽음불안은 현세회귀성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죽음관여도는 죽음불안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죽음에 대해 종종 생각하는 사람이 죽음불안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해 보이는 결과이다.

<표 2>에 제시된 결과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내세관(현세회귀성 및 내세지향성)과 

자살억제의지 사이의 관계이다. 먼저 현세회귀성과 자살억제의지 간 관계를 살펴보자.

현세회귀성이 높으면 자살억제의지가 낮은 결과는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현세회귀성은 죽으면 현세로 다시 태어나거나 현세의 사람들에

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현세에서의 삶의 복수성(複數性)을 

함축하는 견해이며, 현세에서의 삶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으로 이어진

다. 따라서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현세의 삶에 얽매일 필

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이는 자살을 생각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도 어떤 형태로 생명이 연속되고 하늘에서 지상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Douglas(1967)의 연구나, 자살시도 집단에서는 20%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으나 통제집단에서는 한 명도 그런 사람

이 없었다는 Maris(198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내세지향성과 자살억제의지 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내세지향성은 죽은 

후에도 행복하고 정의로운 사후세계에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념을 의미하

며, 현세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 사후세계에서 보상과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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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내세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죽음은 자기소멸이 아니

라 인과응보의 법칙이 관철되는 내세로의 이행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살을 억제하려는 의

지가 강하다. 요약하면, 현세회귀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억제의지가 낮은 반면, 내세지향

성이 높은 사람은 자살억제의지가 강하다,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되었던 사실이

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상관관계분석 결과도 이를 지지한다.

한편, 현세회귀성이 높아질수록 죽음불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세

회귀성을 가지는 사람은 죽음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정체성의 연속성을 상실한다는 불안

이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2004). 이와는 반

대로 내세지향성을 가지는 사람은 사후 세계에서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완성함으로써 죽

음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와 빈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죽음관

여도는 높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한 일관적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다. 즉 죽음에 대한 생각을 기피하는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하다는 연구결과

(金兒 1996; Knight et al. 2000)와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죽음불안이 강

하다는 연구결과(장휘숙 2000)가 상존한다.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은 이를 

죽음관여도가 한 차원이 아닌 죽음관심과 죽음수용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KGSS가 이 둘을 구별하여 조사하지 않아 구체적인 분석은 

불가능했다.

2) 성별, 연령별, 종교별 사생관

<표 3>은 한국인의 사생관을 5개의 차원별로 제시하고 또한 이를 성별, 연령별, 종교

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성, 연령, 종교만 교차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이들 세 변수

가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에서도 사생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표 3>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현세회귀

성보다는 내세지향성을 더 믿는다. 현세회귀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보다 반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내세지향성에 대해서는 동의와 반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현대사회가 세속화됨에 따라 현세와 내세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정통적 

내세관은 점차 쇠퇴하는 추세에 있으나, 인간의 본질인 영성에 뿌리박고 있는 보편적 내

세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 모두에서 연

령이 증가할수록 내세지향성이나 현세회귀성에 매우 동의하거나 매우 반대하는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사후세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하는 경향

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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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교차분석 (단위: 명, %)

현세회귀성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7 27.18 27.99 36.07 8.77 100

성 별
여 성 26.18 27.62 35.83 10.37 100

남성 28.26 28.39 36.33 7.03 100

N=1,597,   chi2(3)=5.826,   sig.=0.120

연 령

18～34세 20.38 30.36 43.31 5.94 100

35～49세 27.11 28.23 37.00 7.66 100

50～64세 34.71 24.84 28.98 11.46 100

65세 이상 32.40 26.82 25.14 15.64 100

N=1,591,   chi2(9)=53.203,   sig.=0.000

종 교

불 교 16.37 23.43 47.36 12.85 100

개신교 45.67 22.57 23.88 7.87 100

천주교 28.48 29.80 34.44 7.28 100

종교 없음 22.87 33.54 36.89 6.71 100

기 타 16.67 25.00 25.00 33.33 100

N=1,597,   chi2(12)=134.481,   sig.=0.000

내세지향성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5 18.75 32.73 33.17 15.36 100

성 별

여 성 14.73 30.43 35.39 19.44 100

남 성 23.08 35.20 30.77 10.95 100

N=1,595,   chi2(3)=38.803,   sig.=0.000

연 령

18～34세 15.29 36.52 36.31 11.89 100

35～49세 16.48 31.84 36.32 15.36 100

50～64세 25.48 31.53 24.84 18.15 100

65세 이상 24.02 27.93 27.93 20.11 100

N=1,589,   chi2(9)=37.795,   sig.=0.000

종 교

불 교 15.62 32.49 42.07 9.82 100

개신교 11.81 12.86 33.60 41.73 100

천주교 18.54 29.80 33.77 17.88 100

종교 없음 24.46 44.95 27.52 3.06 100

기 타 33.33 41.67 25.00 0.00 100

N=1,595,   chi2(12)=364.512,   sig.=0.000

죽음불안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6 20.61 35.28 27.44 16.67 100

성 별

여 성 20.41 36.35 26.81 16.43 100

남 성 20.83 34.11 28.13 16.93 100

N=1,596,   chi2(3)=0.911,   sig.=0.823

연 령

18～34세 11.73 25.16 37.95 25.16 100

35～49세 18.82 37.00 26.95 17.22 100

50～64세 29.62 44.27 18.15 7.96 100

65세 이상 35.00 40.56 18.33 6.11 100

N=1,590,   chi2(9)=153.308,   sig.=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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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죽음불안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종 교

불 교 22.47 36.62 25.51 15.40 100

개신교 23.62 35.96 25.46 14.96 100

천주교 17.88 34.44 29.14 18.54 100

종교 없음 17.99 34.60 29.27 18.14 100

기 타 41.67 16.67 33.33 8.33 100

N=1,596,   chi2(12)=14.116,   sig.=0.293

죽음관여도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4 22.46 25.09 41.78 10.66 100

성 별

여 성 19.23 23.70 44.26 12.82 100

남 성 25.95 26.60 39.11 8.34 100

N=1,594,   chi2(3)=19.315,   sig.=0.000

연 령

18～34세 29.64 25.59 38.59 6.18 100

35～49세 22.52 27.32 41.85 8.31 100

50～64세 16.29 24.92 43.45 15.34 100

65세 이상 13.33 16.11 47.78 22.78 100

N=1,588,   chi2(9)=75.895,   sig.=0.000

종 교

불 교 21.97 26.77 39.90 11.36 100

개신교 21.78 21.00 45.14 12.07 100

천주교 23.33 24.00 41.33 11.33 100

종교 없음 23.21 26.87 40.92 9.01 100

기 타 8.33 16.67 50.00 25.00 100

N=1,594,   chi2(12)=12.262,   sig.=0.425

자살억제의지

　 　 매우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매우 찬성 계

전 체 1,595 2.76 5.52 20.94 70.78 100

성 별

여 성 2.17 4.95 21.98 70.89 100

남 성 3.39 6.13 19.82 70.66 100

N=1,595,   chi2(3)=4.025,   sig.=0.259

연 령

18～34세 2.55 6.60 23.19 67.66 100

35～49세 2.08 5.75 19.81 72.36 100

50～64세 2.88 5.43 24.92 66.77 100

65세 이상 5.00 1.67 12.78 80.56 100

N=1,589,   chi2(9)=24.007,   sig.=0.004

종 교

불 교 3.54 5.30 19.95 71.21 100

개신교 1.84 3.15 19.16 75.85 100

천주교 1.32 8.61 22.52 67.55 100

종교 없음 3.21 6.41 21.98 68.40 100

기 타 0.00 0.00 33.33 66.67 100

N=1,595,   chi2(12)=16.440,   sig.=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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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세회귀성을 살펴보면, ‘죽음과 삶이 반복됨’ 즉 현세회귀성을 믿는 비율

(44.83%)이 반대하는 비율(55.17%)보다 더 낮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 연령이 높은 50대 

이상의 응답자들이 현세회귀성을 믿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종교별로 보았을 때 현세회

귀성은 불교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높고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가장 낮다. 다음으로 내

세지향성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죽으면 더 좋은 곳으로 감’ 즉 내세지향성에 반대하는 

사람들(51.47%)이 찬성하는 사람들(48.53%)보다 약간 더 많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내세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내세지향성에 반대하는 경향이 발견

된다. 종교별로 보았을 때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서 내세지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그 

다음이 천주교 신자, 불교신자, 종교가 없는 사람 순이다.

죽음 불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44.11%)보다 반대하는 사람들(55.89%)이 더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성별 및 종교별 죽음불안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죽음관여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52.44%)이 

반대하는 사람들(47.56%)보다 더 많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종교별 죽음관여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살

억제의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8.28%로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91.72%)의 

사람들이 동의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억제의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성별 및 종교별 자살억제의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사생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4>는 결혼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근로상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현세회귀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현세회귀성

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다. 둘째, 종교가 없거나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에 비해 불교 신자

는 현세회귀성이 높고 개신교 신자는 현세회귀성이 낮다. 이는 종교에서 추구하는 교리

와의 관련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불교의 윤회사상과 기독교에서의 내세관

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복감과 사

회적 관계는 현세회귀성과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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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세회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현세회귀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139* (.10) -0.166** (.10) -0.163** (.10) -0.161** (.10)

연 령 -0.008* (.00) -0.010** (.00) -0.010** (.00) -0.010** (.00)

불 교 0.653** (.12) 0.657** (.12) 0.661** (.12)

개신교 -0.760** (.13) -0.746** (.13) -0.757** (.13)

천주교 -0.162** (.17) -0.145** (.17) -0.129** (.17)

행복도 -0.086** (.05) -0.092** (.05)

사회적 지지 -0.006** (.04)

기 혼 -0.133* (.11) -0.136** (.12) -0.121** (.12) -0.114** (.12)

정규교육년수 -0.006* (.02) 0.014** (.02) 0.015** (.02) 0.016** (.02)

가구소득(log) -0.023* (.05) -0.014** (.06) -0.001** (.06) 0.002** (.06)

근로

(36시간 미만)
-0.379* (.16) -0.466** (.17) -0.481** (.17) -0.482** (.17)

근로

(36시간 이상)
-0.050* (.11) -0.155** (.11) -0.167** (.11) -0.169** (.11)

/cut1 -1.747* (.40) -1.674** (.40) -1.906** (.43) -1.913** (.44)

/cut2 -0.550* (.39) -0.407** (.40) -0.636** (.42) -0.640** (.44)

/cut3 1.582* (.40) 1.797** (.41) 1.569** (.43) 1.573** (.44)

Log-Likelihood -1,986.38 -1,936.15 -1,934.87 -1,930.14

-2LL Chi2 17.010* 117.465** 120.015** 122.024**

N 1,543 1,543 1,543 1,541

Pseudo R2 0.004 0.029 0.030 0.031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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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세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내세지향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558** (.10) -0.396** (.10) -0.401** (.10) -0.409** (.10)

연 령 0.001** (.00) -0.005** (.00) -0.005** (.00) -0.004** (.00)

불 교 0.726** (.12) 0.722** (.12) 0.719** (.12)

개신교 2.018** (.14) 2.002** (.14) 1.994** (.14)

천주교 0.777** (.17) 0.755** (.17) 0.770** (.17)

행복도 0.111** (.05) 0.104** (.05)

사회적 지지 0.032** (.04)

기 혼 -0.111** (.11) -0.061** (.12) -0.082** (.12) -0.068** (.12)

정규교육년수 0.050** (.02) 0.026** (.02) 0.025** (.02) 0.026** (.02)

가구소득(log) -0.004** (.06) -0.020** (.06) -0.036** (.06) -0.035** (.06)

근로

(36시간 미만)
-0.092** (.17) -0.067** (.17) -0.049** (.17) -0.064** (.17)

근로

(36시간 이상)
-0.140** (.11) -0.056** (.11) -0.039** (.11) -0.059** (.11)

/cut1 -1.273** (.40) -1.235** (.40) -0.935** (.43) -0.842** (.44)

/cut2 0.279** (.40) 0.437** (.40) 0.739** (.43) 0.836** (.44)

/cut3 1.965** (.40) 2.380** (.40) 2.688** (.43) 2.787** (.45)

Log-Likelihood -2,030.27 -1,912.10 -1,910.02 -1,906.83

-2LL Chi2 48.760** 285.107** 289.251** 288.553**

N 1,541 1,541 1,541 1,539

Pseudo R2 0.012 0.069 0.070 0.070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표 5>는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내세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준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내세지향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내세지향성이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다. 특히 개신

교 신자의 내세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세지향성을 분석한 네 번째 모형의 결과

를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개신교, 천주교, 불교의 승산비(odds ratio)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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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exp(1.99)=7.34, exp(0.77)=2.16, exp(0.72)=2.05로 추정된다. 행복감은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세지향성을 증가시켰지만, 사회적 관계가 통제된 후

에는 그 효과가 사라졌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신자들 모두 무종교인에 비해 내세지향성이 높은 결과와 관련

해, 개신교와 천주교는 내세지향성이 교리와 일치하지만 불교에서 내세우는 윤회사상으

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목받을 만하다. 이는 불교의 경우 우리나라로 들어오

면서 기존의 도교 및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아 토착화된 이유로 설명될 수 

있다(임순록 2009). 즉, 불교는 좋은 일을 하면 극락에 가서 편하게 살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빠져 과보를 받는다는 무속신앙의 내세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불교 

미술에서 나오는 극락도와 지옥도가 이 같은 해석의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임순록 

2009). 2004년 시행된 한국갤럽 조사결과가 보여 준 불교신자 중 윤회사상을 믿는 비율은 

36.8%였으며, 아니라는 사람이 40.2%였다는 사실 또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한

국갤럽 2004).

한편, <표 4>와 <표 5>에 나타난 개신교가 내세관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한데,

개신교는 현세지향성을 감소시키고 내세지향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결

과는 내세지향성이 개신교 교리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라서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한

국인의 전통적 가치와 관련해 그 특수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주요 종교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전통의 유교 및 

무속신앙의 내세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세관은 유교에서의 조상에 대한 숭

배, 사자에 대한 인격신적인 의례 의식, 풍수사상에서 죽은 이의 시체를 묻은 장소의 좋

고 나쁨에 따라 자손의 길흉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의식 등은 죽음이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결과적으로 외래 종교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의 토속적 내세관과 융합되면서 외래 종교의 내세관 또한 토착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래 종교의 교리가 현세회귀성과 내세

지향성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통적 내세관과 

융합되면서 한 종교 내에서도 두 내세관이 서로 갈등 없이 동시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의 현세회귀성과 내세지향성간에 양의 상관성이 있었다는 점은 두 내

세관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차원이며 서로 융합하여 내세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은 성,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114 조사연구

<표 6> 죽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죽음불안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 성 -0.036** (.10) -0.046** (.10) -0.046** (.10) -0.052** (.10)

연 령 -0.036** (.00) -0.036** (.00) -0.036** (.00) -0.036** (.00)

불 교 0.046** (.12) 0.047** (.12) 0.042** (.12)

개신교 -0.270** (.12) -0.265** (.12) -0.264** (.12)

천주교 0.068** (.17) 0.074** (.17) 0.082** (.17)

행복도 -0.032** (.05) -0.035** (.05)

사회적 지지 0.014** (.04)

기 혼 -0.022** (.11) -0.022** (.11) -0.018** (.11) -0.017** (.11)

정규교육년수 0.026** (.02) 0.030** (.02) 0.030** (.02) 0.030** (.02)

가구소득(log) 0.036** (.05) 0.036** (.05) 0.041** (.05) 0.040** (.05)

근로(36시간 미만) -0.346** (.17) -0.358** (.17) -0.364** (.17) -0.375** (.17)

근로(36시간 이상) -0.020** (.11) -0.038** (.11) -0.042** (.11) -0.051** (.11)

/cut1 -2.540** (.39) -2.579** (.40) -2.665** (.42) -2.631** (.43)

/cut2 -0.825** (.39) -0.858** (.39) -0.943** (.42) -0.908** (.43)

/cut3 0.653** (.39) 0.624** (.39) 0.539** (.42) 0.574** (.43)

Log-Likelihood -1,994.34 -1,990.69 -1,990.50 -1,989.04

-2LL Chi2 164.344** 171.648** 172.015** 168.651**

N 1,542 1,542 1,542 1,540

Pseudo R2 0.040 0.041 0.041 0.041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첫째, 모든 모형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죽음불안은 감소한다. 둘째, 개신교 신자들

은 종교없음/기타 집단에 비해 낮은 죽음불안을 보였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죽음불안이 

감소하는 것은 늙어감에 따라 삶을 정리하는 순간에 대해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나 감정

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수용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한편, 개신교 신

자일수록 죽음불안이 낮았는데, 이는 개신교의 교리를 바탕으로 설명가능하다. 즉, 개신

교의 사후 세계에 대한 강한 믿음, 현생보다는 내세에서 영생(永生)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죽음을 절대자의 완벽한 사랑에 귀의하는 과정으로 보는 교리가 죽음불안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 연구  115

을 약화시키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이기홍 2009; 최학유 1996). 즉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죽음불안은 약화되고 죽음을 생각하는 정도는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표 7>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죽음관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준다. 첫째, 죽음관여도는 남성들보다 여성들 사이에서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

가한다. 남성이 여성보다 죽음관여도가 낮은 것은 <표 5>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내세지향

성이 낮은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에 대해 

<표 7> 죽음관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죽음관여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성 -0.361** (.10) -0.354** (.10) -0.354** (.10) -0.335** (.10)

연령 0.022** (.00) 0.022** (.00) 0.022** (.00) 0.021** (.00)

불교 -0.176** (.12) -0.170** (.12) -0.153** (.12)

개신교 0.154** (.12) 0.186** (.12) 0.189** (.12)

천주교 0.029** (.17) 0.058** (.17) 0.078** (.17)

행복도 -0.173** (.05) -0.173** (.05)

사회적 지지 -0.089** (.04)

기혼 -0.199** (.12) -0.198** (.12) -0.170** (.12) -0.190** (.12)

정규교육년수 -0.009** (.02) -0.014** (.02) -0.012** (.02) -0.011** (.02)

가구소득(log) -0.088** (.05) -0.089** (.05) -0.068** (.05) -0.060** (.05)

근로(36시간미만) 0.308** (.17) 0.326** (.17) 0.300** (.17) 0.347** (.17)

근로(36시간이상) -0.027** (.11) -0.008** (.11) -0.031** (.11) 0.015** (.11)

/cut1 -1.246** (.39) -1.278** (.39) -1.757** (.42) -1.975** (.43)

/cut2 -0.057** (.39) -0.086** (.39) -0.557** (.42) -0.771** (.43)

/cut3 2.259** (.40) 2.239** (.40) 1.776** (.42) 1.566** (.43)

Log-Likelihood -1,936.68 -1,933.79 -1,928.71 -1,924.23

-2LL Chi2 86.391** 92.167** 102.331** 105.024**

N 1,540 1,540 1,540 1,538

Pseudo R2 0.022 0.023 0.026 0.027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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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정도나 횟수가 더 많고 현세보다는 사후세계를 믿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내세보다는 현세 지향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황명진  심수진 2008). 둘째,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풍부할

수록 죽음관여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고 

행복하게 느낄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죽음관여도와 

종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8> 자살억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 로지스틱 회귀분석

자살억제의지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로짓 계수 표준오차

남성 -0.036* (.12) -0.022* (.12) -0.018** (.12) -0.026** (.12)

연령 0.012* (.00) 0.012* (.00) 0.014** (.01) 0.014** (.01)

불교 0.036* (.14) 0.026** (.15) 0.018** (.15)

개신교 0.297* (.15) 0.211** (.15) 0.218** (.15)

천주교 -0.169* (.19) -0.259** (.20) -0.277** (.20)

행복도 0.430** (.07) 0.435** (.07)

사회적 지지 0.025** (.05)

기혼 0.240* (.13) 0.240* (.13) 0.176** (.14) 0.173** (.14)

정규교육년수 0.028* (.02) 0.026* (.02) 0.022** (.02) 0.021** (.02)

가구소득(log) 0.066* (.06) 0.064* (.06) 0.013** (.06) 0.009** (.06)

근로(36시간미만) -0.050* (.20) -0.041* (.20) 0.024** (.20) 0.015** (.20)

근로(36시간이상) -0.069* (.13) -0.058* (.13) -0.006** (.13) -0.014** (.13)

/cut1 -2.260* (.48) -2.229* (.48) -1.094** (.52) -1.039** (.53)

/cut2 -1.136* (.47) -1.104* (.47) 0.039** (.51) 0.094** (.52)

/cut3 0.430* (.46) 0.467* (.46) 1.644** (.51) 1.697** (.52)

Log-Likelihood -1,256.91 -1,253.81 -1,231.74 -1,229.17

-2LL Chi2 18.449* 24.642** 68.786** 70.120**

N 1,541 1,541 1,541 1,539

Pseudo R2 0.007 0.010 0.027 0.028

1) ** p<0.01, * p<0.05

2) 남성, 종교, 기혼, 근로상태의 준거집단은 각각 여성, 종교없음/기타종교, 사별/이혼/별거/미혼, 무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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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가 자살억제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첫째, 연령이 높을수록 자살억제의지가 높다. 둘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사

람이 자살억제의지가 높다.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자살억제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위의 죽음관여도와 마찬가지로 자살억제의지도 연령과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가 연령과 행복

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노인의 외로움, 우울증, 자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

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신영 2010; 정병은 ·이기홍 2010).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다. 특히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생관에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사생관

을 구성하는 현세회귀성, 내세지향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각 변인 간의 유기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진 성별, 연령, 종교에 따른 사생관의 차이를 교차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

막으로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각각의 사생관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순위 로지스틱 회귀모형에서 영향력이 존재할 것으로 포함된 변

인들은 성별, 연령, 종교, 행복감, 사회적 관계 등이며, 혼인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근로시간 등은 모든 모형에 통제변수로 다루어졌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내세지향성과 죽음관여도

가 높았다. 둘째, 연령은 현세회귀성, 죽음불안, 죽음관여도, 자살억제의지 등 내세지향

성을 제외한 모든 사생관 항목에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세회귀성과 죽

음불안은 낮아지는 반면,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는 높아진다. 셋째, 한국인의 사생

관의 형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이 있는 요인은 종교이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

이 높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현세회귀성이 낮았다. 내세지향성과 관련해,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내세지향성을 보였다. 특히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내세지향성이 두드러진다. 또한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월등히 높은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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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불안 수준도 가지고 있었다.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는 종교와 유의미한 관계가 존

재하지 않았다. 넷째, 행복감과 사회적 관계는 죽음관여도와 자살억제의지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행복하다고 자주 느끼고 풍부한 사회적 연결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고 자살의 위험에 덜 노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

저 변수측정의 한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생관의 각 차원이 단일문

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단일문항을 이용한 측정보다는 복수의 문항으로 측정될 때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Mirowsky & Ross

2002). 본 연구가 사생관 척도로 차용하였던 이누미야 요시유키와 한성열(2004)에서의 

사생관 척도는 각 사생관 차원에 대해 복수의 문항으로 만들어져 타당화된 척도인데 반

해, 본 연구는 각 사생관 차원에서 하나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단일문항 척도를 이용하였

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사생관의 각 차

원간의 인과적 및 복합적 관계는 살펴볼 수 없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 전체 성인을 대

상으로 한 타당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생관의 각 차원에 대해 복수의 문

항을 이용해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가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생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설문문항을 차용한 것도 한계점으

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한국인의 사생관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가 부

족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의 사생관을 보

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전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가 사용한 자료가 횡단연구로부터 산출되었다는 한계를 논할 필요가 있

다. 횡단연구 자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시간순서가 종단연구에 비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즉, 죽음에 대한 인식, 감정, 태도 등이 순서

대로 방향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반대로 죽음에 대한 인

식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위의 한계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한국인의 사생관 수준과 형성과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교가 사생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 종교별로 명확

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향후 죽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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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인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당화된 도구의 개발

을 통한, 사생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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